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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weight control behavior of fe-

male college students.

Method: The subjects included female college students in the U City area,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elf reported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July 01 to 28 of 2017. Totally 220 subjects 

were analyzed. Analyses consisted of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findings showed dissatisfact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their bodies 

based on BMI, body satisfaction and obesity stress, which had special impacts on their weight con-

trol behaviors. Weight control behaviors was closely influenced by obesity stress (β=.848, p<.001) 

accounted for 48.7% of the weight control behaviors (F=71.97, p<.001). 

Conclus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implement information pro-

grams and design appropriate prevention programs that can induce healthy weight control behaviors. 

Such programs should include health education, as well as intervention programs to identify such 

predictors and help college students judge and perceive positive body image so that they control 

their weight in a proper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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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 사회의 주요 건강 문제로 두되고 있는 

비만은 식생활의 변화와 신체활동의 감소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 우리나

라의 고도비만 비율은 2013년도에 4.2%로 2002

년에 비해 1.7배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5.9%

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 특히 비만은 심

혈관계 질환, 당뇨, 고혈압, 우울, 불안, 위궤양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의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으

로 표준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건강

관련행동이다3). 

최근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사회적 현상에 따

라 자신의 체형에 한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여 생들의 경우 외모나 체형에 한 관심

이 고조되는 시기이므로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4). 

이러한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젊은 여성들의 상당

수가 체형불안을 겪고 있다5). 사회적 체형불안의 

정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체형이 타인의 관찰

상이 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할 뿐 아니라 자신

의 신체가 노출될 때 매우 괴로워하는 성향을 보

이게 된다4). 

체형만족도는 체형에 한 염려나 비만한 느

낌(feeling fat)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신체상

에 한 불만족은 우울증 및 심한 체중조절행동

과 관련이 있다6). 한편 체중조절행동 중인 여성

의 약 35%는 자신이 표준체중 이하 임에도 불구

하고 과체중으로 인식하고 있다7)8).  또한 체중조

절이 필요한 과체중과 비만 여 생은 4.9%에 불

과하였으나 63.8%의 여 생이 체중 조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4). 특히 체형 인식 왜곡이나 체

중 조절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더 높았으며, 

여학생들의 체형만족도가 남학생보다 낮은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1).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비만한 여성뿐 만 아니

라 정상체중이거나 저체중인 여성들까지도 자신

의 체중을 과체중이나 비만이라고 인식하여 심각

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비

만스트레스란 비만으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로, 

여 생들은 자신의 체형을 포함한 외모에 만족하

지 못하고 자신의 신체에 해 부정적인 이미지

와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었다10). 또한 체중조절

행동에서도 자신의 체형에 한 잘못된 인식은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

리한 체중조절로 비만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5). 

특히 무분별한 식사량 조절 등과 같은 잘못된 체

중조절행동은 전반적인 신체 기능저하는 물론 골

다공증, 어지러움, 의욕상실 등을 유발한다8). 한

편 체형에 한 만족도가 낮을 경우 사회 활동이 

위축되고 섭식장애, 우울과 같은 정신적 문제까

지 초래할 수 있다11). 

올바른 식생활은 신체적 건강유지와 증진 및 

정서적 안정에도 매우 중요하다3). 따라서 자신의 

체형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체중조절과 관련된 생

활양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6), 체형에 한 

가치관과 건강에 한 바람직한 개념을 정립하도

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12).

체중조절 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연령별 비만에 한 인식 및 체중조절에 

한 태도13)와 비만관리 경험이 있는 여성을 상

으로 체중관리 실태 및 체형 만족도와 관련요인

에 한 연구14), 도시 거주 여성의 연령별 식행동 

및 체중조절 관련요인 비교분석15), 여성을 상

으로 체중인식에 따른 체중조절행동을 분석한 연

구16)등이 있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전 연령

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여 생을 상으로 체질량지

수와 체형만족도, 비만스트레스 및 체중조절행동 

등을 파악하고 체중조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 생의 체질량지수와 체

형만족도, 비만스트레스 및 체중조절행동을 파악

하고 체중조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 생의 체질량지수에 따른 체형 만족

도, 비만스트레스, 체중조절행동의 차이를 파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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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여 생의 체중조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 생의 체질량지수와 체형만족도, 

비만스트레스 및 체중조절행동을 파악하고 체중

조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상은 U시에 소재한 3개의 간호

학 재학생으로, 연구를 시작하기 전 간호 학의 

학과장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문조사에 한 동의를 구한 

후 수행하였다. 자료수집에 한 훈련을 받은 연

구보조자가 각 학을 방문하여 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자료수집 전에 연구취지와 목적, 언

제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

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과 연구 상자의 익명성,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를 구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8년 6월 1일부터 28일까지 실시

하였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

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연구 상자 수는 G*Power version 3.1을 이용

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적정 표본 크기 산출을 

위해 유의수준(⍺) .05, 효과크기(effect size) .02, 

검정력(1-β) .90으로 설정하여 178명이 요구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총 243부의 자료가 수집되었

으나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누락된 23부를 제외한 

총 22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체질량지수(BMI)

체질량지수(BMI)는 신장과 체중을 이용한 계

산법으로 과체중 및 비만을 평가함에 있어 세계

적으로 통용되고 있어 체지방량과 높은 상관관계

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WHO와 한비만학회

에서 제시한 체질량지수 진단기준인 저체중군 

BMI<18.5,  표준체중군 18.5≤BMI≥22.9, 과체

중군 23≤BMI으로 분류하였다. 

2.3.2. 체형만족도

체형만족도는 체형에 한 염려나 비만한 느낌

(feeling fat)으로 인해 나타나는 자신의 체형에 

한 만족의 정도를 말하며6), 본 연구에서는 Noh16)

가 수정 및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 6점 척도

로 측정하였다. Noh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4이었

다.

2.3.3. 비만스트레스

비만스트레스는 비만으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

스를 총칭하며17), 본 연구에서는 Lee18)가 수정 및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 5점 척도

로 측정하였다. Lee1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1이

었다.

2.3.4. 체중조절행동 

 

체중조절 행동은 체중을 감량하거나 정상 체중 

유지를 위해 행하는 활동으로19), 본 연구에서는 

Yang20)이 수정 및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이 도구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행동수정

요법 및 약물요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행

동에 한 실천 정도를 묻는 것으로 총 15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Yang2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79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1이었다. 



Influence Factors of Female College Students on Weight Control Behaviors … Young-sook Seo, Chu-young Jeong, Eun-ha Cho

- 1109 -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21.0 program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을 이용하였고,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체형만

족도, 비만스트레스, 체중조절행동은 ANOVA로 

분석하였다. 또한  체질량지수, 체형만족도, 비만

스트레스, 체중조절행동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체중조절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 신

장은 161.76cm, 평균 체중은 54.73kg, 평균 BMI

는 20.90kg/m2 으로 표준체중에 포함되었다. 체

중조절 경험은‘있다’가 180명(80.4%),‘없다’가 40

명(17.9%)으로 나타났다. 

체중조절 시도 방법은 ‘굶기’가 43명(19.2%)으

로 나타났고, ‘식이요법’29명(16.1%)으로 나타났

다. ‘수술요법’은 1명(4%), ‘운동’99명(55%)으로 

나타났다. ‘체중감소 보조제’가 4명(1.8%), ‘원푸

드 식이’또한 4명(1.8%)으로 나타났다. 체중조절

에 실패한 경험은‘있다’가 159명(71%), ‘없다’가 

21명(9.4%)로 나타났다. 체중조절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의지부족’이 119명(53.1%)로, ‘자기합

리화’는 12명(5.4%), ‘정보부족’ 2명(9%), ‘체질

의 문제’가 4명(1.8%), ‘잘못된 식습관’이 22명

(9.8%)으로 나타났다. 

체질량지수를 살펴보면 저체중군 34명

(15.2%), 표준체중군 149명(66.5%), 과체중군 36

명(16.1%)로 나타났다(Table 1).

Variables Categories
M (SD) or n

(%)

Age (year)  20.8 ± 1.78

Height 161.8 ± 4.49

Weight  54.7 ± 7.32

Attempt to control 
weight

Yes 180 (80.4)

No 40 (17.9)

Method to control 
weight 

Starvation 43 (19.2)

Eating control 29 (12.9)

Operation 1 (0.4)

Exercise 99 (44.2)

One food 4 (1.8)

Drug 4 (1.8)

Failure experience 
to control weight 

Yes 159 (71.0)

No 21 (9.4)

Reason for failure 
to control weight 

Lack of will 119 (53.1)

Self-rationalization 12 (5.4)

lack of information 2 (0.9)

Constitution problem 4 (1.8)

Eating habit 22 (9.8)

BMI

Low 34 (15.2)

Standard 149 (66.5)

Over 36 (16.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20)

3.2. 대상자의 체형만족도, 비만스트레스 및 

체중조절행동의 정도  

상자의 체형만족도는 평균 3.72점/6점, 비만

스트레스는 평균 2.53점/5점, 체중조절행동은 평

균 3.14점/5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Variables M (SD) Range

Body shape satisfaction 3.72 (1.03) 1.1-5.9

Obesity stress 2.53 (0.84) 1.0-4.2

Weight Control Behavior 3.14 (0.73) 1.3-4.6

Table 2. Degree of Research Variables
(N=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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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체질량지수에 따른 체형만족도, 비만스트

레스 및 체중조절행동의 정도 

상자의 체질량지수에 따른 체형만족도, 비만

스트레스 및 체중조절행동의 정도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 체형만족도 평균점수는 저체중군 2.53

점, 표중체중군 3.85점, 과체중군 4.19점으로 체

질량지수가 낮을수록 체형만족도 평균점수가 낮

았고 체질량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비만스트레스 평균점수는 저체중군 

1.77점, 표준체중군 2.63점, 과체중군 2.78점으로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높았고 체질량지수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체중조절행동 

평균점수는 저체중군 3.48점, 표중체중군 3.03점, 

과체중군 3.07점으로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체

중조절행동이 낮았고 체질량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Table 3). 

3.4. 체질량지수, 체형만족도, 비만스트레스 및 

체중조절행동 간의 상관관계  

상자의 체질량지수, 체형만족도, 비만스트레

스 및 체중조절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 체질량지수는 체형만족도, 비만스트레스, 체

중조절행동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체형만족도가 높았으며 정적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r=.502, p<.001). 체질량지수가 높을

수록 비만스트레스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374, p<.001). 체질

량지수가 낮을수록 체중조절행동을 많이 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r=-.184, p<.001). 체형만족도는 비

만스트레스, 체중조절행동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체형만족도가 낮을수록 체중조절행동을 많이 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541, p<.001). 비만스트레

스가 높을수록 체중조절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r=-.697, p<.001)(Table 4). 

3.5. 체중조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자의 체중조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고,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체중조절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만스트레스(

=-.848, p<.001)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8.7%였

다. 즉, 비만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체중조절행동

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Variables
Body shape satisfaction Obesity stress Weight Control Behavior

M (SD) F (P) M (SD) F (P) M (SD) F (P)

Low BMI 2.53 (0.87) 1.77 (0.59) 3.48 (0.73)

Standard BMI 3.85 (0.95) 36.71** 2.63 (0.85) 18.98** 3.03 (0.060 5.51*

Over BMI 4.19 (0.61) 2.78 (0.55) 3.07 (0.09)

   

Table 3. The Difference in Research Variables according to BMI  (N=220)

 Variables BMI Body shape satisfaction Obesity stress Weight Control Behavior

BMI 1

Body shape satisfaction .502** 1

Obesity stress .374** .853** 1

Weight Control Behavior -.184** -.541** -.697** 1

    

Table 2. Degree of Research Variables  (N=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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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s B  t(p) F R² Adj R² 

BMI .017 .054   .981  (.325)

Body shape satisfaction .112 .157  1.564  (.118) 71.97 .498 .487

Obesity stress -.738 -.848 -9.141  (.000)

 Table 5. Factors affecting  Weight Control Behavior (N=220)

4. 논의

본 연구는 여 생의 체질량지수, 체형만족도, 

비만스트레스 및 체중조절행동의 정도와 상관관

계를 확인하여 체중조절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을 파악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

과 같다.

연구 상자 중 80.4%는 1회 이상의 체중조절을 

시도한 경험이 있으며 체중조절 실패의 이유로 의

지부족이라고 응답한 상자가 74.8%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한편 체질량지수가 낮을수록 자신의 

체형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여 생의 체질량지수가 체형만족도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며, 표준체중이나 저체중인 집단에

서도 체형만족도가 낮다고 보고한 Lee18)의 연구결

과와 일치하였다. 반면 과체중일수록 체형에 불만

족 하는 것으로 나타난 Lim 등21)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의 조

사 상자는 남녀 모두를 포함한 연구로 여 생만

을 상으로 한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 상자들은 체

중이나 체형에 한 정확한 기준 없이 자신의 체

형에 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이 시기에는 타인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

식하여 섭식장애의 위험도 훨씬 높다22). 따라서 

건강한 신체상에 한 바람직한 인식이 정립될 

수 있도록 여 생의 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건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체질량지수에 따른 비만스트레스

를 분석한 결과, 비만스트레스는 체질량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체질량지수가 높아질수록 비만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Ryu22)와 Kim23)

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 결과이다. 

또한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체중조절행동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저체중군에서 

체중조절행동이 낮은 수준임을 보고한 Moon과 

Lee24), Tucker과 Tucker25)의 연구결과와 상반되

는 결과이며, 과체중군이 체중조절을 위한 노력

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Kim23)의 연구결과와도 

다른 결과이다. 이는 여성의 사회문화적인 기 , 

체형에 한 과 평가 및 이상적 체형과 인지된 

체형상의 불일치로 인해 체중조절행동이 과다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여 생들이 체질

량지수에 한 올바른 인식과 체중조절행동에 

한 건강 교육 및 저체중군의 체중조절행동을 위

한 전문적 상담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각 변수들과 체중조절행동과의 상관성을 볼 

때 체질량지수, 체형만족도, 비만스트레스와 체

중조절행동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이다. Ryu22)의 연구결

과에서 20 와 

30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기준에 따른 외적

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체중감량을 시도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매체에서의 체형

에 한  과도한 노출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왜

곡된 신체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 체질

량지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조절행동이 높

게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한편 본 연구결과 체

형만족도가 낮을수록 체중조정행동이 높게 나타

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Kim8)의 연구결과와도 일

치하였다. 한편 체중조절 실패의 가장 큰 이유가 

의지 부족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lee26)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만스트

레스는 높다고 인식하나 실제적인 체중조절행동

으로 연계되지 못한 결과로 사료된다. 

체중조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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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다중회귀분석결과 체중조절행동 관련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만스트레스가 체중조절행

동에 한 변수의 설명력이 48.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Ham27)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

로 체질량지수에 비해 체형에 한 인식(자신과 

타인의 체형평가)과 비만스트레스가 체중조절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여 생들이 체질량지수의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자

신의 체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체중조

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교육이 필요하다. 또

한 여 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학교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건강한 체중조절에 한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중매체 등을 통해 체중과 체

중조절행동에 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 생의 체중조

절행동의 영향요인으로 체형만족도와 비만스트

레스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과체중이거나 비만

인 여 생 뿐 만 아니라 표준체중 또는 저체중인 

여 생들도 체중감소를 목적으로 체중조절행동

을 하고 있으며 비만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련 요인들을 반영하여 

심리적 접근을 병행한 체중조절 건강관리 프로그

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 생의 체질량지수에 따른 체중

조절행동의 영향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올바른 체

중조절행동과 합리적인 비만스트레스 인식을 위

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질량지수에 따른 체형만족도는 체질량지

수가 낮을수록 자신의 체형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체질량지수에 따른 비만스트레

스는 체질량지수가 낮을수록 비만스트레스가 낮

게 나타났다. 셋째, 체질량지수에 따른 체중조절

행동은 체질량지수가 낮을수록 체중조절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체질량지수, 

체형만족도, 비만스트레스, 체중조절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체중조절행동과 체질량

지수, 체중조절행동과 체형만족도, 및 체중조절

행동과 비만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다섯째, 체질량지수, 체형

만족도, 비만스트레스에 따른 체중조절행동을 알

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명력은 

48.7%였으며, 체중조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비만스트레스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U지역에 소재한 3개의 학교 여

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로써 연구 결과를 일반

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본 연구는 상자의 

체질량지수를 계산하기 위해 자가보고식으로 기

입하도록 하여 실제적 수치와 비교하여 신뢰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신체계측을 통한 반

복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체중조절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에 한 고찰을 통해 체중조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환경적 요인 등을 파악하

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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